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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절대자제해야한다!
일본열도가강도 9.0의대지진으로쑥대밭으로변해가고있다.

동북해안지역은쓰나미가몰려와폐허로돌변했고수만명이사명하거나실종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여기에

제1원전 1호기에이어 2, 3호기도폭발했다고하니안타깝지아니할수없다.

대지진이 발생한 후 소규모 지진이 수백번 일어났고 강도 5.0 이상의 지진도 50회가 넘었으니 지진 대비책이

세계제일이라는일본도초토화되지않을수없었을것으로생각된다.

일부에서는 대지진으로 GDP의 2-3%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이니 일본이 사회적

으로나경제적으로엄청난타격을입은것이분명하다.

산업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어 이미 대지진과 쓰나미가 겹친 동북지역의 자동차 및 철강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

고, 일본산수입의존도가큰전자소재생산도상당기간차질이불가피해지고있다.

특히, 정유공장 5-6곳에서화재가발생해폐허가되었거나가동을중단했으며, 석유화학플랜트도일부가손실

을입었고상당수는가동을중단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일본은 세계 2위의 원유 수입국으로 정유공장 여럿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자 국제유가가 곧바로 하락세

로돌아설정도로영향력이막대했다.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로, 일본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 낙후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에틸

렌생산능력이 800만톤에육박할정도여서아시아시장에큰영향을미칠것이확실시되고있다.

특히,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은 상당량을 수출하고 있어 일본 대지진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석유화학기업들은 일본 대지진으로 에틸렌 및 프로필렌 공급부족이 발생하면 국제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엄청난이익을올릴수있다고기대하고있는모양이다.

물론, 일본의 공급이 줄어들어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급타이트가 발생하고 국제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정기보수를 연기하면서라도 국제적인 수급타이트 및 국제가격 급등을 막지는 못할망정 수급 불균형을

유발할수있는공급제한이나가동률조정같은행동을해서는절대아니될것이다.

일시적으로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을지 모르나 남의 불행을 이용해 수익을 챙기는 모습이 결코 아름다울

수없고, 국제적으로도외톨이신세를피할수없기때문이다.

특히, 한국석유화학산업은수출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는만큼이웃의어려움을헤아릴수있어야하고, 공

급을늘려국제가격이급등하지않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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